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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도시고유의 역사가 기록되고 그 안에서 오늘의 역사 또한 살아 숨 쉬는 것이 보일 때 도시는 그 고유의 

상징적 이미지를 갖게 된다. 이 연구는 도시아카이브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도시의 특성과 아카이브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도시아카이브 현황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도시아카이브의 구축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국내의 도시 중 서울, 부산, 원주를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관련 문헌과 웹페이지 내용분석을 

토대로 도시아카이브의 효율적인 구축방향을 제안하였다.

ABSTRACT

As the indigenous history of the city gets recorded and today’s history is lively reflected as 

it draws breath, the city will have its own symbolic images. This study is to show the new city 

archives of building direction by the status survey and analysis of the city archives based on 

theoretical study in respect of the comprehens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city and the need 

to archive. To this end, the city of Seoul, Busan, and Wonju, was surveyed and were given the 

suggestion it should efficiently build its city archive based on the results of it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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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간의 삶은 이동과 정착 속에서 이루져 왔

다. “인간은 도시를 만들고 도시는 인간을 만든

다(Mark Girouard 1985; 민유기 역 2009).” 

이것은 도시가 처음에는 경제 발전 등 인간의 

욕망에 의해 건설됐지만, 이후 거꾸로 도시가 인

간 삶의 양식과 문화를 규정지었다는 이야기다

(정달식 2009, 14). 

도시를 아무 고민 없이 규격품처럼 만들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도시가 인간의 삶과 정체성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도시는 시대의 유산으로서 

과거와 현재의 문화와 사회적 가치를 후손들에

게 상속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테오도

르 폴 김 61, 128). 이를 위해서는 도시와 도시

민의 삶의 행위를 잘 기록하여 정리하여야 하는 

책무가 있다. 

도시는 건설이 아닌 역사의 경험으로 만들어

져 현재의 삶이 과거와 비교되고 검증되어 평가

되는 장소다(테오도르 폴 김 2009, 130). 즉 도

시고유의 역사가 기록되고 그 안에서 오늘의 역

사 또한 살아 숨 쉬는 것이 보일 때 도시는 그 

고유의 상징적 이미지를 갖게 된다. 그러나 이

러한 도시 안의 풍부하고 다양한 자원이 존재함

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활

용이 미흡하여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잠재성을 펼

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 

도시 내 자원들의 발굴과 활용을 통하여 우리

는 그 도시의 경제․문화․사회 등의 발전에 이

바지할 수 있으며, 각 자원들의 연계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또한 각 도시의 특성에 맞

는 아카이브화(化)를 통해 지금보다 한 단계 진

화시킬 수 있다. 이는 도시와 관련된 시민들의 

기억과 경험 등을 보존함으로써 사라져가는 도

시문화의 정체성과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고, 수

집․관리한 도시 내 자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

화콘텐츠를 창출하여 도시의 발전에 기여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도시아카이브에 관

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도시의 특성과 아카이브

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도시아카이브 현황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도시아카이브의 

구축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2. 도시와 아카이브에 관한 고찰

2.1 아카이브의 개념과 특성

아카이브(Archives)란 후세의 이용 가치를 

위해 보존하는 기록물의 총체 혹은 그러한 기록

물을 관리하는 기구이다. 아카이브의 개념은 연

구자들에게 조차도 일상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사실상 현대사회는 기록물의 의해 구축되어 있

고 작동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록은 인간의 사회적 활동을 지탱하는 근간을 

이루고 있다(유광흠 외 2009, 10).

일반적으로 취급하는 기록물에는 문화적, 역

사적, 입증 가능한 가치를 지닌 분야에서 영구

적이거나 장기간 보존된 기록물로 선택된 기록

물을 포함한다. 보존자료의 선별과 평가 그리고 

보존하는 것을 책임지고, 보존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행위나 작업의 일정을 의미하

기도 하며, 기록보존을 책임지는 기관이나 부서

를 의미하기도 한다. 즉, 아카이브는 기록자체, 

행위나 기관 혹은 건물과 장소를 의미하기도 하

는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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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카이브의 종류와 특성은 크게 시대적 

측면, 내용적 측면, 형태적 측면으로 나누어진

다(이희재 2004, 237-239).

첫째, 시대적 측면이다. 시대적 구분은 크게 

고대, 중세, 근세, 현대(또는 당대)로 나누고 그 

안에서 적절한 시대별, 지역별의 세분화로 이루

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대는 역사의 출현 

이래 삼국시대까지, 중세는 통일신라와 고려 왕

조, 그리고 근세는 조선왕조, 현대는 1910∼1945

년 일본의 침략시대와 1945년 광복절 이후를 차

별화하여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내용적 측면이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공문서와 사문서, 개인과 기관으로 나눈 

후 각 종류별로 세분하는 것이 타당할 듯 하다. 

21세기 정보사회에서 디지털 아카이브는 기관

에도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매우 다양한 분야의 

보다 많은 개인 아카이브의 가능성을 예측케 하

고 있다.

셋째, 형태적 측면이다. 기본적으로 많은 부

분을 차지하고 있는 종이가 기록 매체로 하는 

문자 형태이다. 이는 문자, 숫자, 부호 등으로 쓰

인 기록물로서 필사, 인쇄 또는 전자출판으로 

생산된 도서나 문서를 말한다. 또 오랜 역사를 

두고 쌓여왔거나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제작된 

지도형태의 기록물과 그림, 사진, 삽화 등 이미

지형태의 기록물, 마지막으로 유무선의 전화와 

라디오가 발명되면서 출발한 음향형태(archives 

sonores)의 기록으로 나눌 수 있다.

어떤 분야에서건 기록물의 관리는 기록물 생

산 시점에서의 사회적 경험을 후세에 전하는 기

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효용

성은 후세에 기록물을 이용하는 목적에 따라 매

우 다양해질 수 있다(유광흠 외 2009, 11).

아카이브 구축의 실제적인 측면에서 Cox(1996)

는 지역에 대한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실시할 때

의 지역성(locality)을 강조하며 지역성을 커뮤

니티와 대체 가능한 개념으로 간주하여 이를 기

록화(documenting)하는 방법에는 ‘전통적 접

근’과 ‘실용적 접근’이 있다고 보았다. 잠재적 가

치보다 주로 ‘위험에 처해 있는’ 민간 문화유산

을 보존하는데 우선순위를 두는 기존의 전통적 

접근은 지역성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전문가로서의 아키비스트

의 비중이 지배적이다. Cox는 이러한 전통적인 

접근방식이 아니라 커뮤니티의 역사를 전반적

으로 진단하고 그 과거와 현재를 통해 중요시 

되는 지점을 포착하는 실용적 접근방식이 보다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도시아카이브를 계획하고 실행하기

에 앞서 필요한 것은 바로 해당도시가 가지는 

고유의 성질 혹은 개성을 명확히 알아야 할 필

요가 있다. 도시정체성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도시 내 무엇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이를 기술할 수 있

기 때문이다.

2.2 도시아카이브 개요 

2.2.1 도시정체성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회 공간적 관계 속에서 

자신이 속해있는 지역 사회 구성원들 간 공유된 

존재 의미나 의식, 즉 ‘정체성’을 가진다. 이러한 

정체성은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행동하도록 함으로써 인간의 

삶을 안정되게 하지만, 정체성의 상실은 개인화

된 삶 속에서 인간의 고립감 또는 소외감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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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특정 도시

나 지역과 관련된 정체성은 해당 도시나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

문학연구소 2009, 189).

‘정체성(identity)’은 국어사전에서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

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라고 한다. 정체성은 동

일성(sameness)과 개별성(individuality, one- 

ness)을 나타낸다. 동일성은 변화에 대한 연속

성 및 동일화라는 국면을 가지고 있으며, 개별

성은 특이성과 수월성이라는 국면을 가지고 있

는 것으로 정의된다. 동일성(연속성과 동일화 

성향)과 개별성(특이성과 수월성)을 정체성의 

‘내용’이라고 볼 때, 도시정체성을 촉발하고 형

성하는 기제는 ‘자의식(自意識)’이다(계기석 외 

2001, 3-4; 손장원 2007, 14-15; 이석환 2001, 

520). 따라서 도시 정체성에 대한 기본조건은 

다음 <표 1>과 같이 나타난다.

도시정체성은 다른 도시와는 다른 무언가가 

이 도시에는 있다는 것이다. 과거로부터 이어

지는 그 도시안의 지역성이라 말할 수 있으며, 

도시가 가지고 있는 정신 또한 도시의 정체성

이라 할 수 있다.

도시정체성을 확립한다는 것은 어떤 도시를 

그 도시가 갖는 도시환경과 도시의 동일화를 나

타내는 동일성, 도시와 다른 도시의 관계를 말

하는 개별성과 특이성,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끼

는 우월성을 들 수 있고, 이를 정체성의 요소라 

하며, 이러한 정체성요소들이 강한 이미지들을 

각인시키므로 그 도시 고유의 이미지를 시각화

하는 것이고, 정체성을 유지하고 도시의 경쟁력

을 키우는 것이다(박선미 2010, 5).

따라서 도시정체성은 다른 도시와 차별화되

는 그 도시의 자기다움, 즉 도시 내적 시각에서

는 도시의 ‘동일성’, 그리고 외적 시각에서는 도

시의 ‘개별성’ 내지 ‘차별성’이다. 이러한 도시 

정체성은 도시의 역사, 문화, 사회경제적 특성 

등으로 형성되며, 도시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

한 인자가 된다.

Kevin Linch(1960)는 그의 저서 “The Image 

of City”에서 도시정체성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여기에서 정체성의 의미는 “무엇인가 다른 것

과 동일하다는 의미의 측면이 아니고 개성이라

든가 단일성의 의미의 측면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어 다분히 도시 외적 시각이 강조되고 있다. 

또 십촌명(辻村明)(1988)은 “도시의 개성과 

문화” 중에서 “도시의 개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구분 주요 내용

동일성

연속성
한 지역이 그 지역답다는 것은 시간의 추이에 따라 발생하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그 

무엇인가에 변함이 없음을 의미한다.

동일화
그 지역에 사는 개인이나 혹은 시민으로서의 집단은 그 지역과 동일하다는 감정을 가진다. 또는 

그 지역에 사는 개인이나 시민들은 주위의 사람들과 환경에 대해 잘 어울린다는 귀속감을 가진다.

개별성

특이성 그 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다르다.

수월성

그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다르면서 무언가 뛰어난 요소를 지니고 있다. 

또는 다른 지역에도 있는 공동요소(예: 도로)를 비교해 볼 때 더 낫거나 또는 다른 지역에는 

없는 고유한 요소가 있되, 질적으로 양호하다.

<표 1> 도시 정체성의 조건(이석환 2001,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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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도시의 얼굴을 만들어나가야 하며 도시의 얼

굴을 만들기 위해서는 문화가 육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른 도시와 지역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그 도시의 얼굴이 되고 개성이 된다. 바로 

여기에서 자부심이 생기는 것이다”라고 함으로

써 개성창출에 있어서 얼굴과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계기석 외 2001, 4). 또한 정체

성은 여러 분야에서 발현될 수 있다. 

도시문화산업과 문화도시는 그 도시가 가진 

자원의 성격에 따라 그리고 그 도시의 이미지

와 그로부터 정책적으로 추구되는 특성화 전략

에 따라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도시

의 정체성 정립은 해당도시의 역사, 문화, 경관, 

사업 등과 같이 지역에 토착적이며 지역주민의 

수요와 부합되는 분야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즉 도시는 정체성 확립을 위한 의도적 노력을 

계속하되, 그 지역이 갖는 문화적 유산, 공간, 산

업적 특징, 주기적 의례 등 다방면의 자원을 동

원하여 지역이미지를 안정화시키고 강화시킬 필

요가 있다(계기석 외 2001, 24; 유문무 2004, 3). 

이에 따라 고려되어야 할 분야와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따라서 도시의 정체성은 도시가 가지는 고유

의 사회적․공간적인 맥락에서 탄생한다. 도시

정체성의 확립은 곧 도시이미지 형성으로 이어

지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도시의 성격을 밝히

고 도시의 개성을 나타내는 데에 도시이미지의 

역할이 필요하다. 

2.2.2 도시이미지

일반적으로 이미지는 인간의 마음속에 비추

어진 모습으로, 합리적인 이성의 판단에 근거하

여 형성되기보다 일상생활에서 자연적으로 만

들어지는 느낌의 총체이며, 어떤 지역이나 도시

에 대한 이미지는 그곳에 대한 개개인의 마음

의 생각으로 지역의 다양한 특생과 그것을 보는 

사람의 시점, 경험에 따라 각인되므로 좋은 이

미지와 나쁜 이미지가 존재할 수 있다(윤옥경 

2011, 726).

도시를 하나의 ‘이미지’로 바라보자는 것은 

이제 일종의 슬로건이 되었다. 도시를 새롭게 

바라보자는 운동은 한 도시를 있는 그대로 인식

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

에 대한 강렬한 추구로 이어지고 있다(유문무 

2004, 4).

도시이미지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이용자

와 지역의 물리적 환경사이에서 발생하는 지속

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Linch 1960). 

이것은 도시와 관련지어 형성된 각 개개인이 

이미지가 겹쳐진 결과로서 하나의 공적 이미지

(public image)로 나타난다. 이는 사람 각자마

다 개별적인 도시이미지가 존재하며, 이러한 개

별적인 이미지가 모여 총체적인 하나의 이미지

를 형성하게 된다(김한선 2008, 24).

분야 내용

역사정체성 역사적 사실, 역사의 현장, 역사적 인물, 유적

문화정체성 민속, 축제, 문학, 연극, 영화, 미술, 음악, 무용, 음식

경관정체성 미관, 자연경관, 도심경관, 구조물, 환경운동, 체험과 이미지

산업정체성 관광, 첨단산업, 수공업, 농산물, 제3차 산업

<표 2> 도시정체성의 분야와 내용(유문무 200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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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시이미지 형성은 크게 자연 요소와 물

리적 요소, 비 물리적 요소로 구성된다. 자연요

소는 자연 환경, 물리적 요소는 건축물과 도시

외관, 상징물 등의 인공물, 비물리적 요소는 시

민의 가치관과 도시의 역사성, 문화 등으로 형

성된다. 따라서 도시이미지에 있어서 도시이미

지 유형 자체가 몇 가지로 구분될 여지가 존재

하는 것이 아닌지 추론해 볼 수 있는데, 그런 의

미에서 도시이미지를 두 가지로 구분해 보면, 바

로 이념적 상징으로서 도시이미지와 물리적 실

체로서 도시 이미지이다(권재경, 최원수 2012, 

18). 이를 유형별로 구성요인과 구성요소를 나

타내면 다음 <표 3>과 같다.

이처럼 도시이미지는 그 도시에 대한 사람들

의 느낌이나 인상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통한 

도시이미지의 다양한 전략들이 세워지고 도시

브랜드의 개발로 이어지게 되면서 도시경쟁력

을 강화하는데 이용된다.

2.2.3 도시브랜드

도시브랜드를 개발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핵

심 목표대상에 대해 차별적이고 강력한 호소력

을 갖는 도시에 대한 장기적 비전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전략적 과정을 의미한다. 즉 커뮤니케

이션 과정 속에서 도시브랜드는 단순히 로고, 심

볼, 슬로건이 아닌 도시의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도구이다. 도시의 핵심가치는 도시브랜

드라는 전략적 도구를 통해 하나의 전략적 메시

지로서 수용자들에게 전달 및 공유된다(권용우 

외 2012, 117).

도시브랜드의 역할과 기능은 도시가 가지는 

다양한 환경, 기능, 시설, 서비스 등에 의해 타 

도시와 구별되며, 지자체가 추구하는 경영이념

과 도시 브랜드 가치가 함축되어있는 종합적인 

상징체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브랜드는 도

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차별화된 이미지를 

창출함으로써 도시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강화

에 필요하다. 

도시브랜드는 도시의 기능과 도시의 이미지

에 의해 브랜드의 가치가 형성된다. 그러므로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가시적으로 창출하는 정

체성이 중요하다. 정체성이 없는 도시 브랜드는 

방문자의 기억에서 쉽게 사라진다. 이것은 브랜

드가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 물질적인 영향보다

는 정신적인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

다. 즉, 물질적인 영향과 정신적인 영향 모두를 

충족시켜줌으로써 그 도시를 기억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 

도시이미지유형 구성요인 구성요소

실체적 이미지

도시시설, 건축물 기념물, 박물관, 교통시설, 기반시설, 랜드마크 등

자연환경 해변, 바다, 기후, 소음 등

도시공간, 장소 광장, 활동/거주 공간, 지역, 건축물, 특정 공간 등

도시환경 연속경관, 산업 구조, 스카이라인, 공간질서 등

상징적 이미지

역사성 전통, 관습, 역사적 맥락, 시간적 연속성

도시생활 기반 즐거움, 물가, 범죄, 친절성, 라이프스타일

도시기능 위치, 크기, 도시팽창, 상징성

외적이미지 활력, 쾌적, 밝음, 안전

<표 3> 도시이미지의 유형과 구성요인(권재경, 최원수 20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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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브랜드 관점 도시브랜드의 기능

표식 도시 내 생산되는 제품과 서비스, 공간을 대표하는 러브마크

시각적 상징 도시의 정체성을 전달․공유하는 시각적 상징 도구

조직관리 도시의 이미지, 문화 등을 활용한 브랜드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인 메시지 전달

기억의 단서 도시의 질적 정보에 대한 연상 창출 및 선택 촉진

위험감소자 도시브랜드의 수용자에게 심리적 안정과 기대 제공

정체성 체계 도시의 복합적 성격을 통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브랜드 정체성 정립

이미지 긍정적․차별적 이미지의 지속적인 피드백에 의한 도시활동 자극

가치체계 거주자와 방문객 등 도시활동 주체들이 추구하는 가치 규명 및 창출

개성 도시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도시의 개성을 반영한 상징적 차별화

관계 도시활동 주체들과의 관계구축 수단

부가가치 도시의 잠재적 속성을 극대화하여 부가가치 창출

진화하는 실체 도시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도시브랜드의 성장과 진화

<표 4> 도시브랜드 관점과 기능(권용우 2012, 118)

떠한 의미로 수용자인 시민들에게 또는 방문자

들에게 전달되는가가 도시의 이미지 전달에 중

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최영조, 남용현 2012, 

397). 또한 도시브랜드 관점에서 기능을 살펴보

면 다음 <표 4>와 같이 나타난다.

2.3 도시아카이브의 필요성

도시는 각 지역마다 서로 다른 사상, 의식, 관

습, 정통성이 표현되어야 한다. 공공건물과 개

인건물, 두드러진 형태나 평범한 형태, 꽉 차거

나 빈 곳 등의 공간들이 질서 있게 조화를 이루

어야 아름답게 형성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

한 것은 도시의 장소에는 각 건축물들이 서로 

같은 감각의 맥락을 형성하여 각 건물과 장소마

다 삶의 모습, 기억, 감정들이 융해되어 나타나

야 한다(테오도르 폴 김 2009, 33).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정

체성을 정확히 알고 발현하여 도시이미지를 만

들고 이를 도시브랜드로 잇게 만드는데 필요한 

것은 도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계획하

게 만드는 도시를 잘 기록해 놓고 그 기록을 잘 

보관하여 후세에 전달하는 방법이다. 도시아카

이브의 역할은 도시정체성 확립에서부터 도시

이미지 형성, 도시브랜드 창출까지 모두에 영향

을 끼치게 된다.

오늘날 도시아카이브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역사의 복원과 보존이다. 인류의 역

사는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각 시대마다 

다른 문화를 이루게 했던 인간의 사상과 이론은 

항상 문화유산을 도시에 남겼다. 따라서 많은 학

자들은 각 시대의 역사적 사건이나 유적에 감춰

진 비밀을 밝히기 위해 도시에서 자료, 증거, 흔

적들을 찾아 분석하고 연구했다. 역사학자, 인류

학자들이 역사를 정확히 알기위해 노력하는 이

유는 조상들이 만들어놓은 옛 도시의 시대적 배

경, 환경, 사회적 요인 등을 이해해야만 현재를 

올바로 이해하고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기 때

문이다(테오도르 폴 김 2009, 123).

둘째, 도시의 경제적 수익 창출이다. 최근 도

시경제의 부진과 재정난 등으로 인한 문제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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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고, 도시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지역의 정

체성을 기반으로 하여 차별화된 도시경영 전략

의 일환으로 도시브랜드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도시의 강점을 부각시키는 

영역을 기록화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

아야 한다. 멋진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찾고 싶

은 도시…. 도시를 평가하는 기준은 다양하지

만, 사람들이 선호하는 도시들은 이미 이러한 

브랜드로서 경쟁력을 갖춘 도시들이다. 도시브

랜드는 도시의 부(富)와 발전에 영향을 미치며,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다시 말해 

도시아카이브는 사람들로 하여금 특정 지역 또

는 특정 지역 문화의 가치를 식별하고, 다른 지

역이나 지역 문화를 구별하도록 의도된 기호 등

의 상징 체계, 즉 도시의 신화를 창출하기 위한 

기획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도시재생에 있어서의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최근 도시에서 급속히 나타나는 확장에 

따라 나타나는 기존 시가지의 노후쇠락으로 발

생하는 도심공동화(都心空洞化) 현상이 일어

나고 도시경제가 침체의 이유로 도시경제를 활

성화시키고 도시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많은 

도시에서 도시재생(都市再生)이 화두로 떠오

르고 있다. 도시아카이브는 도시를 기록화하면

서 도시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고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즉, 쾌적한 환경을 

창출함과 더불어 시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삶

의 질을 보장하는 개발의 틀을 마련해 줄 수 있다.

넷째, 도시 발전과 미래도시 계획에 대한 청

사진 제시다. 도시정체성의 중요성이 지적되는 

배경은 각각의 도시와 지역이 당연히 보유하고 

있는 고유한 특성과 계획이나 디자인 단계에서 

소홀히 되어 획일적이고 매력 없는 도시공간을 

창출하여 왔던데에 있다. 이것은 도시의 계획

과 디자인이 본래 살아있는 것으로서 취급되어

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능이나 형태에 편향되어

있다는 점과 생태계를 기초로 한 총체적인 환경

체로서 창출되어야 할 도시공간의 질적 측면이 

그다지 배려되지 않았든 점에 기인한다(계기석 

외 2001, 4). 이에 도시아카이브를 통해 활용사

업을 미리 점검하고, 미래의 도시계획을 수립

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그림 1> 도시아카이브의 구조와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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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선행 연구

도시아카이브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이석환(2001)은 ‘부산의 도시 정체성에 관한 

연구’에서 한 도시 안에 저마다 다른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이 여타의 사람들과 공종하고 있듯

이, 부산이라는 도시 안의 각 지역사회들 또한 

자기 나름대로의 특성에 해당하는 그 지역사회

다움(Comunitiness)을 지니고 있어야 부산이 

바람직하고 경쟁력있는 부산성(Busan-ness)을 

확보하는 기반이 된다고 하였다. 

계기석 외(2001)는 도시정체성(Urban Iden- 

tity) 측면에서 우리 도시의 문제를 다루고 도

시정체성 확립유형과 전략을 토대로 국내의 사

례를 제시하였다. 또한 유문무(2004)는 국내외 

도시정체성 정립실태를 기반으로 인천의 도시

정체성 정립전략을 제시하였다.

김한선(2008)은 서울을 방문하는 외래관광

객을 대상으로 도시 관광요소와 도시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서울의 관광상품과 매력물에 대한 

마케팅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박선미

(2010)는 대한민국의 도시들이 세계의 유명 도

시들과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

방자치단체들이 글로벌 정체성을 담아내는 강

력한 도시브랜드 아이덴티를 수립하고 효과적

인 관리와 확장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키우며 

세계적인 도시 도시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요소

로 활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설문원(2010)은 자치시대에 지방의 기록관리

는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독립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도큐메네팅션 전

략 프로젝트 사례를 제시하고 지역 기록화를 위

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윤옥경(2011)은 ‘메티시티 대구’를 사례로 도

시브랜드 개발을 통한 도시이미지 구축을 위해 

경관과 이벤트 활성화를 분석한 결과 다른 도시

들과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

였다. 권재경, 최원수(2012) 연구에서는 도시환

경을 긍정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도시브랜

드의 차별적인 경쟁우위의 확보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여 적극적이고 전

략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Hayden(1988)은 도시의 역사를 상징하는 장

소의 의미와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역사, 특히 

에스닉 커뮤니티의 공간적 문화유산에 주목하여, 

로스엔젤레스의 여러 하위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그는 도시건축공간의 역사와 관련

되어 소외받아왔던 노동, 여성, 에스닉 커뮤니티

(ethnic community)의 공간적 문화유산에 커뮤

니티 모두를 도시 전체의 유산으로 확대시켜 생

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동시에 이러한 문화유산

들이 도시라는 공공의 영역에서 물리적이고 가시

적인 형태를 통해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도시아카이브를 도시

정체성, 도시이미지, 도시브랜드 측면에서 살펴

보고 사례로 제시된 도시들의 아카이브 프로세

싱 과정에서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도시아카

이브 구축방향을 제시하였다. 

3. 도시아카이브 현황과 분석

3.1 조사대상과 방법

국내의 도시아카이브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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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를 선택하였다. 도시의 선택기준은 도시의 

역사성, 정체성, 지역성, 산업화를 중심으로 하

였다.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도시인 서울

과 부산을 선택하였고, 특정한 사례로 지역성 

측면에서 강원도 내륙에서 산업화가 활발히 진

행되고 있는 원주시를 추가하였다. 

이들 도시들의 공통점은 산업화에 따른 도시

의 내․외적 변화가 많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로 많은 도시의 기록들이 도시경제와 도시공간

측면에서 손실 또는 훼손, 변형되거나 새로운 

기록들이 등장하여 도시아카이브에 대한 새로

운 정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조사는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실제로 구축되

어진 도시아카이브의 웹페이지들을 대상으로 하

였다. 도시아카이브 조사는 추진과정과 내용에

서 도시정체성, 도시이미지, 도시브랜드 측면에

서 이루어졌다. 조사분석의 틀은 역사와 산업화, 

도시아카이브로 구성되었다.

3.2 조사내용과 분석

3.2.1 서울시 아카이브

(1) 역사와 산업화

서울은 한반도의 서쪽 중심부에 위치하며, 선

사시대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긴 역사 속에서 

우리 선조들의 삶의 터전으로 한반도의 중심이 

되어왔으며, 일찍이 백제와 조선의 도읍지로 각

각 5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조선시대 이

후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많은 유물유

적을 간직하고 있다. 오늘날 초고층 빌딩, IT산

업단지 등 최첨단을 달리는 도심 한복판에 경

복궁, 덕수궁, 남대문 등 고즈넉한 역사의 무게

를 느낄 수 있는 전통이 함께 공존하는 도시다. 

서울 곳곳에는 역사문화유산이 많이 산재되어 

있다.

1960년대 공업화를 주도했고 그 후 계속적인 

성장을 하였으나 정부의 분산전략에 의해 점차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1975년 국내 제조업 

고용의 34%를 차지했지만 1990년에는 22%로 

감소하였다. 산업구조는 지난 20년 동안 노동

집약형 산업을 중심으로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 

1975년 섬유 제조가 최고의 공업이었으나 1980

년 이래 의류산업이 최고의 지위를 차지하였다. 

1970년대 중반 이전에는 한국전자기계 산업의 

중심지였지만, 의류산업의 국내의류 산업에 대

한 비율은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약 58% 

수준이며, 현재 총제조업 고용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서울특별시청 2013).

(2) 도시아카이브

서울시가 추진한 도시아카이브의 특징은 도

시이미지와 도시브랜드를 동시에 구축하는 ‘도

시갤러리’이다. 

① 추진과정

서울시 도시갤러리는 앙리 르페르브의 경구 

‘도시가 작품이다(city as oe uvre)’를 슬로건

으로 한 도시자체가 작품이 되는 창의도시, 문

화도시를 꿈꾸고 그리는 서울이다. 이것은 서

울시공공예술 정책 프로젝트로서 2007년부터 

2011년 12월까지 83개의 프로젝트가 실시되었

다. 주제별 분류 테마는 4가지로 ‘서울다운 장소 

만들기’, ‘인간적인 도시 만들기’, ‘참여하는 문

화시정 만들기’, ‘뼈대가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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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내용

서울 도시갤러리는 서울의 도시 매력을 증진

시키고자 시작한 ‘디자인 서울’의 여러 정책 중 

하나이다. 사업의 추진 목적은 창의적인 공공예

술작품을 공공장소에 설치해 서울다운 멋과 이

야기(徐事)를 만듦으로써 시민들에게는 문학

적 향유와 자긍심을 전하고, 국내외 길손들에게

는 서울다운 체험을 선사하는 것이 주요 목표

이다. 

다음은 이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한 큐레이터

의 말이며, 프로젝트 내용들이 설명되어 있다. 

“도시갤러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은 그 성

격과 특징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는

데요, 서울의 정체성을 뒷받침하는 장소자원을 

활성화시키는 작업이나, 시민과 예술가들의 자발

적인 참여로 진행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예술

가의 투입으로 커뮤니티에 필요한 문화적 자원

을 개발하는 공동체 미술 작업, 도시의 기반 시설

물에 미술이 개입하여 일상의 환경을 심미적으로 

개선시키는 작업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장소자원 활성화 방안이란, 역사적인 

의미가 있거나 경관이 빼어나거나 생태적인 특

징을 지닌 장소를 발굴하여 그 장소가 지닌 잠재

력을 잘 표출할 수 있는 예술 작업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업들은 장소를 특화시키는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하여 지역주민에게도 

긍지를 심어줄 수 있고, 개성있는 서울의 표정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은지 도시갤

러리팀의 큐레이터 인터뷰 중- <http://blog.na 

ver.com/s6604/30091343572>)

③ 서울시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웹페이지에는 연도별(2007∼2012), 지역별

(구별), 참여유형(참여와 비참여), 존치여부(영

구작, 일시작) 등으로 나누어 도시 내 작품들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획자 또는 작

가와 인터뷰, 소책자, 제안요청서, 도록 등을 참

조하여 개별 작품의 기획목적과 진행과정 등을 

상세히 기록한 ‘작품심층리서치’도 담겨있다. 또

한 테마별로 학교갤러리, 남산 소월 예술길, 하

늘공원 예술길, 덕수궁-정동 예술길, 마음동행 

<그림 2> 서울시 도시갤러리 프로젝트(http://www.citygalleryprojec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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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길, 삼청동-인사동 예술길, 서울 숲 예술길 

등 7가지의 로드맵이 제시되었다.

(3) 분석

서울시는 공공예술을 통해 시민예술가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서울을 새롭게 디자인

하는 핵심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서울의 

정체성을 뒷받침하는 장소와 경관자원을 개발

하여 문화․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또

한 도시민들에게 무료한 일상 속에서 즐거운 탈

출이 가능한 예술 공간 조성으로 도시의 활력을 

증대시킬 수 있어 매력적인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갤러리가 보다 더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도시아카이브 측면에서 인근의 문화유

산(기록물, 건축, 경관, 장소 등)과 연계하여 이

루어져야 한다. 웹페이지도 별도로 운영되는 것

보다 서울시, 기록문화유산과 연계하여 웹기반 

통합도시아카이브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3.2.2 부산시 아카이브

(1) 역사와 산업화

부산은 1876년 개항 이래 일제 강점기에 근

대 도시로 성장하였으며, 1945년 해방 후에는 

귀환동포의 귀국, 1950년 한국 전쟁 기간 중의 

피난민의 급증으로 준비 없이 도시가 팽창하였

다. 이후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산업도시로서 

성장하면서 지금의 도시적 윤곽을 갖추게 되었

다. 1990년대 이후에는 도시 내의 산업이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이동하면서 도시 기능

의 변화가 지속되었다. 최근에는 산업화시대에 

건설되었던 주택과 건물들이 노후화하고 질 높

은 주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존 시가

지의 재개발과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

다(부산도시기록 2013).

(2) 도시아카이브

부산시가 추진한 도시아카이브의 특징은 도

시재생 측면에서 ‘정비사업 도시기록화’가 사진

기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① 추진과정

부산은 개항 이래 도시의 모습이 끊임없이 변

모하면서 과거의 흔적 위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

해 왔다. 100년이 넘은 도시의 역사이지만 숨가

쁜 변화 속에서 과거의 모습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은 도시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문득 깨닫게 

되었다. 부산시는 이러한 자각과 반성 속에서 지

금도 계속 변모하고 있는 부산의 도시모습을 체

계적, 지속적으로 기록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

다. 그 결과 도시 정비과에서는 2008년부터 부

산국제건축문화제와 협력하여 부산의 도시모습

에 대한 체계적인 사진자료를 기록하기로 하고, 

향후 매 5년에 한 번씩 그 변화하는 과정을 지

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정비사업 도시기록화” 

프로젝트를 출범시켰다.

② 내용

이 기록화 프로젝트를 위해 건축 및 도시전공 

교수 4인, 건축가 1인, 문화기획자 1인, 사진작

가 2명으로 구성된 <부산도시기록화팀, ABCD> 

(Agents for Busan City Document)이 구성되

어 2008년 7월부터 기록화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것은 사진기록을 중심으로 부산의 도시적 구

조에 초점을 맞춘 ‘부산의 구조’,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부산의 삶’, 도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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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서 마주치는 일상적인 풍경을 담은 ‘부산데

자뷰’, 부산시가 기획하고 있는 거대 프로젝트에 

주목한 ‘부산의 꿈’ 등의 범주로 나누어 기록작

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부산의 기억’이라는 테

마로 정리되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부산

의 옛 사진들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작업도 병행

하고 있다. 

③ 사진으로 보는 부산도시기록

도시기록화 작업은 잃어버린 과거의 모습을 

수집하고, 현재를 충실하게 기록하면서, 미래의 

변화를 앞서 확보해 놓는 작업이다. 그것은 시

간 속에서 끊임없이 변모하기 때문에 그 온전한 

모습을 결코 보여주지 않는 부산이라는 도시의 

본질에 조금이나마 가깝게 접근하는 하나의 통

로로서 사진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을 궁극적

인 목표로 삼고 있다. 

웹사이트에 수록된 사진 자료는 부산시가 재

개발․재건축 등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로 급변

하는 부산의 도시모습을 체계적․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해 구축된 자료로

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활용한다. 

첫째, 부산의 도시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기록

화하여 도시의 역사성을 보존한다.

둘째, 부산의 도시역사 및 건축 역사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한다.

셋째, 도시관리를 위한 기초자료와 정책입안

의 기본자료로 활용한다.

넷째, 주요행사 등을 대비하여 부산의 대내외 

도시 이미지 홍보자료를 확보한다.

(3) 분석

부산의 실체적 이미지인 자연환경과 도시의 

장소, 시설 등의 경관을 사진이라는 기록매체를 

통해서 구축해 놓았다. 또 사진으로 보는 부산 

도시기록에 수록된 사진자료의 원본은 고해상

도의 디지털 파일이며 부산시의 위탁을 받아 관

리하고 있다. 고해상도의 디지털 이미지는 공공

적 이용의 경우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상

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유료를 원칙으

로 한다. 이는 행정, 학술, 교육 등의 용도로 사

용하는 것을 의미함에 있어 아카이브의 차후 활

<그림 3> 부산도시기록 아카이브(http://abcd.busan.go.kr/introduce/introduce.v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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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가능케 하였다.

위와 같은 사진기록화 작업에서 더 추가되

었으면 하는 것은 산업화에 따른 도시의 변화

를 시대별로, 변천의 순서대로, 변화의 요인설

명과 함께 지역별로 로드맵이 제시되었으면 한

다. 또한 부산시, 부산기록문화유산과 연계한 

웹기반 통합 부산아카이브 시스템이 구축되어

야 한다.

3.2.3 원주시 아카이브

(1) 역사와 산업화

원주시는 강원도 남서부에 있는 도시로서 1955

년 9월 원주읍은 판부면 단구리․행구리 및 호

저면 우산리를 편입하여 원주시로 승격되고, 원

주군은 원성군으로 개청되었다. 그 뒤 1995년 

원주시와 원주군이 통합하여 지금의 원주시가 

되었다. 

원주시는 영동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가 교

차하는 지역으로 대단위 산업단지 많은 기업체

들이 입주해 있어 기업도시로서의 기반을 확고

히 하고 있다. 또 고부가가치 제품인 첨단의료기

기 제조업체들의 입주가 늘어나면서 첨단의료기

기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다(원주시청 2013).

(2) 도시아카이브

원주시가 추진한 도시아카이브의 특징은 도

시재생 측면에서 ‘원주24도시기록프로젝트’가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한 사진기록작

업으로 이루어졌다.

① 추진과정

‘원주24도시기록프로젝트’는 2009년 5월, 원

주의 24시간을 기록하고 전시하는 “원주, 길을 

걷다”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도시기록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2009년 11월 ‘원주24 도시

기록프로젝트’라는 사진단체로 창립하여 체계

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② 내용

‘원주24도시기록프로젝트’는 급격하게 변화

하고 재생되는 개발과정에서 사라지는 도시의 

풍경과 삶의 일상들을 진정성 있게 기록해 가치 

있는 지역의 기록유산으로 남기고자 진행되고 

있는 원주민의 도시기억 재생 프로젝트이다. 

도시기록프로젝트는 오리엔테이션과 운영위

원회를 통해 기록 대상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

정했으며 선정결과 원동지구, 정지뜰, 대명원, 

중앙시장을 2010년 기록대상지역으로 정하고 

작업을 진행하였다. 2009년 11월부터 2010년 7

월까지 진행된 프로젝트에는 30여명의 시민 생

활사진가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과 접근방

식으로 도시를 기록했다. 매월 도시기록 사진워

크숍과 사진 강좌를 통해 작업 진행상황과 촬영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대상지에 겹겹이 

쌓여있는 삶의 지층을 사진이라는 시각적 언어

로 끄집어내려고 노력했다.

‘2010 도시기록프로젝트’는 촬영대상지별로 

5~6명의 팀으로 구성하여 대상지별로 지역별 

역사성과 특수성, 건축물의 성격, 길, 전경과 야

경, 사람 등 촬영 컨셉을 설정하고 기록 작업을 

진행하였다.

③ 원주24 도시기록프로젝트

사진가들이 기록한 2천여 점의 사진 중 대상

지를 대표하는 200여점의 사진을 선정했으며, 

편집위원들의 돋보이는 구성으로 만들어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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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원주… 길을 걷다"展 포스터(http://cafe.naver.com/wj24.cafe)

진집과 전시기획의 독창적 시도를 통해 시민들

은 새로운 시각문화를 느낄 수 있다. 그 안에는 

무관심하게 지나쳤던 일상의 소중한 풍경과 사

라지고 잊혀지는 삶과 사람의 모습이 빼곡하게 

채워질 것이며 오랜 시간 기억의 증거로 가슴속

에 담겨질 것이다.

프로젝트팀은 사진이라는 시각기호로 기록할 

수 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사라지는 우

리의 도시, 지역의 사람과 삶의 진정한 의미를 

조금이나마 보여줄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

며 사진집과 전시를 통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의미를 공유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3) 분석

원주24 도시기록프로젝트는 작업을 진행하

면서 지역 주민(상인)들의 사진촬영에 대한 

심리적 부담과 접근을 위해 많은 만남과 대화

를 시도했다고 한다. 쉽지 않은 과정을 통해 지

역민의 이야기와 공간의 특징을 찾아냈다. 작

업을 진행하면서 예술적 대상으로만 바라본 사

라져가는 도시에 대한 접근 방식을 깨닫게 되

었다. 

개인의 주관적 감성과 작업방식에 대한 변화

를 요구하기도 했으며 재작업과 추가 작업을 해

야 만하는 시행착오의 과정 속에서 가능한 객관

적이고 사실적인 기록에 충실했다. 작업이 진행

될수록 공간에 대한 관심들이 더욱 깊어지고 각

자의 개인작업도 늘어남과 동시에 대상을 바라

보고 접근하는 사진적 시각도 함께 변하고 있었

다. 무엇을 찍을 것인가 보다 어떻게 표현할 것

인가에 대한 관심 바로 그것이었다. 이는 도시

아카이브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잘 나타

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진기록화 작업은 원주라는 공간

에서 현재 이루어지는 시민들의 일상의 생활과 

도시이미지와 브랜드 측면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다. 과거의 모습이 함께 기록으로 남겨져 과

거의 원주의 모습 속에서 현재의 원주를 재생하

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원주의 도시의 이미지와 브랜드가 동반하여 원

주발전을 촉진하는 기록매체가 될 것이다. 또한 

원주시, 원주기록문화유산과 연계한 웹기반 통



330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7권 제2호 2013

합 원주아카이브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3.3 분석결과

이와 같이 살펴 본 서울, 부산, 원주의 사례를 

통해 도시아카이브의 내용과 분석을 종합해보

면 다음과 같다.

1) 도시의 장소자원을 아카이브의 대상으로 

삼고 기록하였다(서울과 부산). 도시민들이 친

숙하게 느껴지는 장소들을 기록화함으로서 도

시의 정체성과 시민의식을 함양하도록 하였다.

2) 사진이라는 기록물 매체를 활용한 아카이

브로 실체적인 도시의 이미지를 만들어 구축하

였다(부산과 원주). 이는 곧 실체적 이미지의 중

요성은 잘 나타나지만, 도시의 전통이나 관습 등

의 역사성이 포함된 기록문화유산 등의 도시의 

정체성과 상징적 이미지의 기록들을 연계하지 

못하였다.

3) 아카이브 대상을 도시 행정의 구역별로 분

류하고 이를 정리하였다(서울시). 이것은 아카

이브 구축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효

율적인 기록화작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4) 현재 세 도시의 웹아카이브의 문제는 시

청의 메인 홈페이지와 다른 관련 문화유산기관

의 홈페이지가 아카이브적 측면에서 연동이 잘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도시(서울, 부산, 원주), 

도시기록문화유산과 연계한 웹기반 통합 도시

아카이브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5) 구축된 아카이브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

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의 도시아

카이브는 도시의 부가가치 창출 부분뿐만 아니

라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부분까지 이어질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4. 도시아카이브의 구축 방향

도시를 기록한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

이지만, 그만큼 또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지역

을 중심으로 한 기록화에는 기록화 범위를 얼마

나 구체적으로 잡느냐에 따라 프로젝트의 성패

를 좌우한다(설문원 2010, 128).

국내에서도 최근 기록화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는 도시들이 하나둘 생기고 있지

만, 단순히 도시경관과 도시 내 이미지 구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어 아쉬운 부

분이 많다.

따라서 도시아카이브의 사례를 바탕으로 포

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아카이브 구축방향을 다

음과 같이 제시한다(<표 5> 참조). 

구분 내용

기획 우선적인 아카이브 목표 및 주제 선정

수집 수집대상의 정확한 범위 설정

분류 수집대상의 요소식별

정리 체계적인 분류를 위한 행정구역별 수집

활용 구축된 아카이브의 지속적 보완과 활용

<표 5> 도시아카이브의 프로세스

첫째, 해당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영역부터 

기록화를 해야 한다. 그것은 도시의 브랜드화를 

이끄는 주제가 될 것이며, 도시의 브랜드가치

를 높일 수 있다. 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영역으

로는 역사의 현장이나 문화재, 유명인물, 축제, 

음식, 자연경관, 도시 내 건축물, 관광, 특산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도시가 처

해있는 상황과 가지고 있는 도시자원의 내용 등

에 따라 아카이브 구축의 방향성은 달라질 수 

있다. 도시는 고유의 자원을 잘 활용하여 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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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비해 우위성 있는 부분을 전략화하여 도

시의 매력과 활력을 창출하여야 한다. 

둘째, 기록할 수집대상의 정확한 범위의 설정

이 필요하다. 기록의 목표와 정책을 분명히 설

정하고, 도시 내 자원의 시간적인 범위와 공간

적인 범위를 명확히 하여 분류하여야 한다. 도

시 아카이브의 구축은 아카이브가 어떤 목표와 

정책을 가지고 있는 지에 따라 향후 수집되는 

자료의 성격이나 체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

다. 수집대상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아카이브 

작업 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셋째, 도시 내 자원의 구성요소를 자연요소, 물

리적인 요소와 비 물리적인 요소로 나누어 구분하

고 분류하여 기록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곧 

유형과 무형자원에 대한 구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각각에 맞는 기록화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그 시대 시민의 사고와 가치관을 알

고 싶다면, 구술생애의 기록매체를 통해 기록

화하여야 하며, 도시의 경관이나 건축물, 문화

재 같은 경우에는 다각도의 사진기술과 렌더링

(rendering)작업 등이 필요하다.

넷째, 도시 행정구역을 나누어 구역별 기록화 

사업이 필요하며,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면 전

체를 아울러 진행해 나간다. 이는 도시 내 자원

의 수집을 용이하게 하고, 수집된 자료의 체계

적인 분류를 가능하게 한다.

다섯째, 지속적인 보완 및 아카이브의 활용

이 필요하다. 해당 분야 주제의 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완하며 보존해 나

아가야 한다. 또한 수집된 자료는 도시의 정체

성을 강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도시에 대한 역

사교육, 전시와 홍보, 학술자료 편찬 등과 같은 

문화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정책적인 활

용, 축제나 관광과 같은 프로그램도 개발이 가

능하다.

5. 결 론

도시 내 자원은 한 시대뿐 아니라 도시의 생

성 이후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의 날까지 도시

민의 정신과 문화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산임으로 도시 내 자원을 기록하는 것은 전통

의 보존과 새로운 문화 창조를 위해 반드시 필

요하다.

이 연구에서 수행한 도시아카이브 현황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서울과 부산은 장소별 갤러리와 도시기록 

자원을 아카이브 대상으로 삼고 기록하였다. 

2) 부산과 원주는 사진이라는 기록물 매체를 

활용한 아카이브로 실체적인 도시의 이미지를 

만들어 구축하였다. 그러나 도시의 역사성이 포

함된 기록문화유산 등의 도시의 정체성과 상징

적 이미지의 기록들을 연계하지 못하였다. 

3) 서울은 아카이브 대상을 도시 행정의 구

역별로, 부산은 재개발지역을 대상으로, 그리고 

원주는 도시 전역을 대상으로 분류하고 이를 정

리하였다.

4) 웹아카이브 측면에서 시청과 문화유산관

련기관과의 연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도시아카이브를 구축하

기 위해서는 도시기록문화유산과 연계한 웹기반 

통합 도시아카이브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5) 지자체는 구축된 도시아카이브를 다양한 

분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여기

에서 구축된 도시아카이브의 내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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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수익 창출에 바로미

터가 되는 즉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

다. 또한 도시민으로서 자긍심(自矜心)을 가지

고 올바른 시민의식 함양과 애향심을 갖게 한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도시화가 가

속화되고, 특정 문화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새

로운 경제적인 가치로 창출하는 자원으로 변화

되는 이때에 도시정체성을 확립하고 도시이미

지를 부각시켜 도시브랜드를 가지고 도시간의 

경쟁력 강화에 도시아카이브를 활용함으로써 

해당도시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

따라서 도시이미지와 도시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는 도시아카이브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해

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도시기록화 TF'팀을 구성한 후 해당도시

를 대표할 수 있는 분야와 영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기준을 제시하고 전문가의 자문과 시민

들의 공청회를 통해 선정이 이루어지고 그 영역

부터 기록화를 해야 한다. 

2) 기록할 수집대상의 정확한 범위의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도시 내 자원의 구

성요소를 구분하고 분류하여 기록화한다. 여기

에서 도시의 역사성, 정체성을 기반으로 도시이

미지와 도시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는 요소들도 

고려되어야 한다.

3) 도시 행정구역별, 재개발대상지역별로 기

록화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도시의 

재생아카이브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4) 지속적인 보완과 업데이트가 이루어져다

양한 영역에서 아카이브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한

다. 또한 도시민들에게 아카이브의 가치와 중요

성 그리고 생활의 활용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홍

보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한다. 

도시아카이브는 도시의 미래를 설계할 때 가

장 먼저 보아야할 설계도이며, 도시의 축적된 

유산이 도시의 문화를 형성하여 이를 통해 도시

발전을 증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미

래의 도시들은 도시의 정체성에 기반을 둔 개성 

있고 매력 있는 문화를 창출해야 한다. 이를 위

해서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충분히 활용

할 수 있는 도시아카이브의 구축과 그 방향설정

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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